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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 우리가 마주한 ‘그날의 날씨 기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오는 2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 대상 500만 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기록함

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월 10일(수)부터 2월 13일(화)까지 공모전 누리집

(www.weather-photo.kr)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사무국 / 02-6278-3135

  공모전은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모하되, 영상은 특별상 부문으로 별도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 등으로, 이를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 내용>

구 분 작품 수 상 훈 상 금

사진

대상 1점 환경부장관 500만 원
금상 1점

기상청장
200만 원

은상 2점 각 100만 원
동상 3점 각 50만 원
입선 30점 - 각 20만 원

영상 특별상 3점 기상청장 각 50만 원
계 40점 1,800만 원



  수상작은 3월 13일(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하여 3월 21일(목)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국지성 호우, 태풍 피해, 가뭄, 번개, 폭설, 

용오름, 무지개, 구름 등 다양한 기상현상을 기록한 지난 수상작들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kma)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를 통해 

멋진 작품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다음 해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되어, 천여 점이 넘는 세계 각국의 기상 사진과 

경쟁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입상작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기후 행동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잘 담아낸 작품 2점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4월: 태풍의 흔적(조은옥 작(作)), 2021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덮친 다음 날 아침 모습

    * 11월: 케이-버스(윤성진 작(作)), 2022년 8월 장마철 폭우로 잠긴 도로 위 달리는 버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해 네이버 모바일 최다 검색어로 ‘날씨’, 

구글 뉴스 검색 순위 1위로 ‘태풍 카눈’이 오르는 등 날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변화무쌍해지는 기상현상을 

포착하여 남기는 것은 꼭 필요한 일로, 공모전이 기상재해와 그 위험성,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더불어 자연의 경이로움 등에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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